
- 1 -

보도설명자료
배포일시 2020.02.12(수) / 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건설안전과 담 당 자
·과장 한명희, 사무관 박삼범
·☎ (044) 201-3573, 4593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벌점제도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

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서울경제, ’20.02.11(화)) >

◈ (단독) ‘벌점’ 무기 쥔 정부, 건설사 압박․분양 규제 나서나

- 현장마다 받은 벌점 합산하고 컨소시엄은 대표사에 부과 추진
- 공사 많은 대형업체일수록 불리, ‘선분양 제한’고강도 제재 불구, 기준모호․
정부 자의적 결정 가능, 건설단체 반대의견 전달하기로 함

□ 우리 부는 부실시공과 품질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

점검 현장수로 나누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

변경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,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

등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마련하여, 입법예고

(`20.1.20～3.2) 중에 있습니다.

□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협회 등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

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겠습니다.

* `20년 2월 11일 대한건설협회회관에서 건설․주택․감리업계 등에게 개정안
정책취지를 설명하고,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

ㅇ 앞으로도 벌점제도 개정 등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

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삼범 사무관(☎ 044-201-459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